
한스바이오메드, 국내 최대 조직공학연구소 준공

국내 최대의 조직공학 연구소가 대덕밸리에 들어선다.

의료용 시술재료 등을 생산하는 바이오벤처기업인 한스바이오메드(대표 황호찬)는 대덕밸리에 조직공학 분

야에서 국내 최대규모의 생산설비와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소를 6월20일 준공한다.

50억원을 들여 완공하게 된 한스대덕연구소는 3600평 부지에 건평 800평의 연구소동과 생산시설을 갖추고

△1층에서는 인공유방 등 실리콘 폴리머 관련제품을 △2층에서는 피부이식 복원관련 제품을 △3층에서는 인체

이식용 뼈 관련 제품을 연구·생산하게 된다.

초대 연구소장에는 치료생물 개발 및 동물 추출물을 이용한 건강치료 분야 권위자인 강계원 KAIST 명예교

수가 선임됐다.

한스바이오메드는 화상재해나 교통사고, 기형환자 등의 치료에 쓰이는 인체이식용 조직은 대부분 수입에 의

존하고 있으나 한스대덕연구소 준공으로 국내수요 공급은 물론 수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 연구

소 준공으로 국내의 취약한 조직공학 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.

한스바이오메드는 1993년 설립돼 의료용 시술재료인 인공유방, 피부확장기, 치료생물, 화상환자 치료용품, 인

체이식용 피부와 뼈 등을 생산하고 있는 벤처기업으로 2001년 매출 65억원에 순이익 16억원을 올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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